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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18. 2. 2.(금)
총 2매

담당
부서

도시광역교통과 담 당 자
∙ 과장 이성훈, 사무관 김정한, 직원 신성필
∙☎ (044) 201 - 3814, 3798

보 도 일 시
2018년 2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2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문 콕 사고 방지법…“내년 3월부터”시행된다
주차장 폭 2.3→2.5m 확대 위한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시행시기 1년간 조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

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

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‘문 콕’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(최대 13cm)와

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(30° 기준) 등을 고려하여, 일반형 주차장 폭

최소 기준을 2.3m에서 2.5m로 확대하고,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

2.5m(너비)×5.1m(길이)에서 2.6m(너비)×5.2m(길이)로 확대하는 시행

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.

<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 >

구분
일반형 확장형

대상 차종
너비 길이 너비 길이

현행 2.3m 5.0m 2.5m 5.1m
· 일반형: 소형차
· 확장형: 중형차 이상

개정 2.5m 5.0m 2.6m 5.2m · 일반형: 중형 및 중형SUV
· 확장형: 대형·대형SUV·승합차·소형트럭

* (일반형) 중형차량 폭(1,855∼1,890mm)+문 열림 폭(560∼600mm)=2,415∼2,490mm

** (확장형) 승합∼소형트럭 폭(1,740∼1,995mm)+문 열림 폭(560∼600mm)=2,300∼2,595mm
카니발·스타렉스등일부차량이주차구획길이(5.1m)를초과하여 5.2m로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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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는 차량 제원과 중·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‘문 콕’

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

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.

* 문 콕 사고 발생 수(보험청구 기준): (‘14년) 약 2,200건 → (‘15년) 약 2,600건
→ (‘16년) 약 3,400건

** 문 콕 사고 청구 수(현대해상 매출의 약 20%): (’10년) 230건→ (’16년) 685건

□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ㅇ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

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다.

□ 또한,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

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.

ㅇ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

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‘건축위원회’ 심의를 신청한 경우

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,

ㅇ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

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, 종전 

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.

*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

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·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주차단위구획

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, 주차갈등 완화, 주차

시간 절감,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

된다.”라고 말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도시광역교통과 김정한 사무관, 직원 신성필(☎ 044-201-3814, 3798)에게 연락주

시기 바랍니다.


